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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 전체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99.5%로 스마트 사회에서의 

삶을 살게 되었으며,1) 컴퓨터에 이은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터넷의 

활용이 확대되어 보다 광범위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인터넷을 통한 의료영역에 대한 정보의 요구도 또한 자

연스럽게 증가하였으며, 보건의료분야에서 인터넷은 건강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환자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서의 기

능을 하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커뮤니티들

이 생겨나면서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진 구성원이 모이게 되었으며, 

암 환자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2) 이와 같은 온라인 커뮤

니티 속에서 같은 질병을 앓는 다른 환자들과 병이나 치료법, 생활 

방법 등과 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가상 공동체 안에서 자

신의 감정과 일상을 토로하고 고민을 상담하며 서로 격려하는 글

을 나누면서 사회적 지지를 교환한다.3,4)

온라인 커뮤니티는 광범위한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필요할 때 정

보요구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인터넷의 장점을 가지며, 시간 및 

공간적인 제약이 없어 어느 때나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간과 공간적인 제한이 없다는 점은 일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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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들에게 더 큰 장점으로 생각될 수 있어 온라인 커뮤니티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암 환자에게는 오프라인 지지체계 이상으로 

큰 지지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 암을 진단받은 사람 중 57%에 해당하는 약 93만명이 

만 65세 미만으로 고용연령 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5) 따라서 

생산인구에 속하는 암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암 발생 이후 

건강하게 직장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암 환자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6) 또한 조기진단

과 치료기술의 발달로 암 생존율이 상승함에 따라 오랜 시간 암 생

존자로서 살아가야 하므로 이들의 직장복귀는 더욱 더 중요하다. 

하지만 암 진단 이후 고용상태에 변화를 겪거나 고용 관련 어려움

을 겪는 암 환자가 많은 상태로7) 암 진단 이후 치료, 건강 관련 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장문제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요구 또한 크

며,8) 환자들이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질병과 관련된 다

양한 정보들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9) 하지만 암 환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공간에 널리 퍼져있지만, 그것들이 정확한지, 과연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암 진단 후 직장과 관련된 문제에 대

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시행하는 곳 또한 국내

에서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또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국내에서는 거의 없다.

국외에서는 직장인 암 환자의 경험과 요구도에 대한 많은 연구

들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질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폭넓

게 통합한 결과를 통해 개인 수준에서 가족, 업무 환경에 따라 도

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되고,10) 성공적으로 복귀를 할 수 있

는 개인적, 환경적, 직장 관련 요인 등도 함께 논의되기도 하였다.11)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직장인 암 환자의 경험에 대해서는 유방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수의 질적 연구12,13)로 이루어졌으며, 그

나마 다수의 환자 경험을 얻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로 직장

인 암 환자의 경험을 확인한 연구8) 또한 유방암 환자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지 못한 다양한 

암종의 환자들의 직장 관련 경험을 본문 글과 더불어 그 글에 답한 

댓글까지도 확인하여 직장인 암 환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

떤 의사소통을 하는지 분석하고, 암 진단 후에도 일을 하고자 하는 

암 환자들을 위한 교육자료 및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

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암 진단 후 다양한 암종 환자의 직장 관련 경험을 살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암 환자 대상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대

상으로 하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암 환자의 직장 관련 경험을 군

집화하고, 군집화된 암 환자의 직장 관련 경험의 관계 분석 및 맥락

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암 진단을 받은 암 환자의 직장복귀 경험을 이해하고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네트워크 분석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연구대상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은 2004년

부터 2017년까지 국내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 중 한 곳인 N사의 

암 환자 대상 커뮤니티의 게시글인 본문 글과 댓글을 대상으로 하

였다. 최근 흔히 사용되고 있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 페이

스 북, 인스타그램에서 암 환자의 직장복귀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

해 보기 위해 ‘암’, ‘암 치료’, ‘암 진단’, ‘직장복귀’, ‘일’, ‘복직’ 등의 검색

어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확인을 하였을 때, 암과 관련되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언급하는 글들이 있어도, 실질적인 정보 획득

보다는 다른 사용자들에게 고민을 알리고 공감을 얻고자 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암 환자의 직장복귀와 관련된 내용보다

는, 자신이나 지인의 암 투병에 대한 본인의 감정상태와 심리적 어

려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이 많은 편이었다. 따라서 사회 관

계망 서비스에서는 암 환자의 직장복귀 경험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선정

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먼저 S병원의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에서 연구진

행에 대해 심의면제 승인을 받았다(IRB No. 2017-05-161). 온라인에

서 자료수집을 위해 먼저 국내에서 가장 이용이 활발하고 점유율

이 높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N사를 선정하였는데,14) 가장 큰 장점

은 개별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글을 게시하는 사

람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도록 설정된 게시물에 접근을 할 수 있

어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무분별하게 게

시물이 수집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본문 글과, 본문 글 

아래에 남길 수 있는 짧은 글인 댓글 외에 게시물 작성자의 아이디, 

이름, 살고 있는 지역 등의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일체 수집하지 않

았다.

N사의 온라인 커뮤니티 모임인 ‘카페’ 검색창에서 ‘암’ 단어를 입

력하여 암 환자와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를 확인하였고, 검색결

과를 바탕으로 가입회원 수, 1일 기준 게시물 등록 수, 최근 회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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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커뮤니케이션 여부 및 빈도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가입회원이 1만명 이상, 하루에 게시되는 글이 50건 가량으로, 현재 

활동이 가장 활발한 다섯 곳을 선택하였다. 이들의 운영자에게도 

각각 개별 연락을 하여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진행을 허락 받

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직장경험과 관련한 글을 찾기 위해 연구자

들은 관련 키워드를 선정하여 검색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할 경우 이용자들은 제각기 다른 키워드 형

태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게시물 수집을 위해 다양한 직

장복귀와 관련된 용어로 암 환자 직장복귀 문헌에서 사용된 키워

드를 우선으로 하였으며, 보건학, 간호학 박사 각 1인, 종양전문간호

사 1인, 암 관련 석박사급 연구자 3인이 선정하고, 이들 중 4인 이상 

본 연구의 관련용어로 동의한 ‘직장복귀’, ‘일’, ‘직업’, ‘직장’, ‘퇴사’, ‘복

귀’, ‘휴직’등의 20개 키워드를 선정한 후 검색을 시행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각각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겨진 게시물 수집을 위해 2017

년 7월 한달 간 게시글 수집을 시행하였다. 대부분의 온라인 커뮤니

티가 2000년 초반에 생성되었고 본격적으로 본문 글과 댓글이 다

양해지는 시점이 2004년경인 것을 감안하여, 2004년 1월부터 2017

년 6월까지 직장 관련 게시글을 수집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의 용어들은 통제되지 않은 

어휘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용어에 대한 어간추출(stem-

ming) 과정은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교수 1인과 간호학 박사이

며 종양전문간호사를 겸하는 1인이 데이터 수집 시 오류, 특수문

자, 괄호, 외국어, 오/탈자, 공백, 불용어 등을 교정하는 형태적 표준

화 과정과, 단/복수, 동의어, 조사 등 의미적 표준화 과정을 통해 용

어의 어간추출을 진행하였다.

또한 모든 키워드를 대상으로 하여 네트워크상 관계와 의미 도

출이 어렵고, 분석대상이 많아져 적절한 분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분석의 대상을 선정할 때 일정 출현빈도에서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맥상 가장 의미가 있

다고 판단되는 용어에 대한 ‘score’와 ‘frequency’를 통해 상위 200개 

키워드를 선정하였고 이를 통한 지식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네트워

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논문에 출현한 모든 

용어를 대상으로 시각화하였을 경우 많은 노드(node)와 관계로 인

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각 노드

마다 중요한 링크만 남기는 방식으로 축약하는 PFnet (Pathfinder 

Network)을 통하여 커뮤니티의 지식구조를 살펴보았다. 이는 동시

출현 단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시출현행렬이 작성되

어야 하므로, COOC (Coocurrence Matrix Generation Program) v.0.4

를 통해 산출한 동시출현행렬을 WNET (Weighted Network Analy-

sis)에 입력하여 PFnet을 생성하였다. 

연구결과

작성된 게시글 중 본문 글 996건, 댓글 6394건이 검색되었다. 본

문 글은 대부분 암 환자가 암 진단 후 직장생활에 대한 경험을 표현

한 것이었으며 간혹 환자의 가족이 암 진단 후 환자의 직장생활에 

대한 경험을 적은 것이 있었고, 댓글은 본문 글에 대해 암 환자나 

그들의 가족들이 다양한 입장에서 자신의 느낌이나 경험 등을 표

현한 것이었다.

1. 키워드 분석결과

키워드 분석결과는 본문 글과 댓글을 나누어 확인하였다. 수집

된 자료에서 전처리 과정을 거쳐 ‘score’와 ‘frequency’를 통해 선정한 

키워드는 Table 1, 2와 같으며 여기서는 상위 30위까지 제시하였다. 

본문 글의 경우 2,384개 키워드가 총 4,934번 출현하였고, 여기서 출

현빈도가 1회인 경우와 분석에 부적절한 키워드를 제외하고 총 163

개의 키워드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Table 1). ‘operation’

이 102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radioactive isotope therapy’,

‘work’, ‘treatment’, ‘iodine therapy’ 순서대로 많았다. 댓글의 경우 

2,647개 키워드가 총 4,909번 출현하였으며, 본문 글과 마찬가지로 

출현빈도가 1회이거나 분석에 부적절한 키워드를 제외한 총 129개

의 키워드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Table 2). 댓글 역시 

‘operation’이 127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고, ‘thought’, ‘work’, ‘radio-

isotope therapy’, ‘exercise’ 순으로 많았다. 

분석결과의 하나로 제시된 삼각 매개 중심성(Triangle between-

ness centrality)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를 매개시켜주는 능

력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빈도가 높지 않아도, 다른 노드와 매개가 

많이 되었을 경우 해당 지수 값이 높을 수 있다. 그러므로 키워드에

서, ‘iodine therapy’의 경우 본문 글에 나오는 빈도는 30번으로 높지

만, 매개하고 있는 것이 적어 삼각 매개 중심성 지수 값이 0.04249 

로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본문 글에서 ‘work’, ‘cancer’, ‘opera-

tion’, ‘workplace’ 등이 상위 빈도를 차지하며 여러 노드들 사이를 매

개하고 있는 것이 많았고, 댓글에서도 ‘work’, ‘operation’, ‘thought’ 상

위 빈도 차치와 함께 매개하는 것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2. 네트워크 분석결과

네트워크 분석결과 본문 글은 11개의 그룹으로, 댓글은 1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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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으로 구분되었다. 보건학 박사 1인, 간호학 박사이며 종양전문

간호사를 겸하는 1인이 각 그룹의 영역을 확인하고 그룹이 같거나 

비슷한 의미의 영역으로 통합하였으며, 최종 본문 글은 4개의 그룹

으로(Fig. 1), 댓글은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Fig. 2).

먼저 본문 글 그룹의 주제와 내용을 확인하면, 그룹 1은 ‘암 진단

과 치료’로 다양한 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

어 있었다. ‘초음파’, ‘검사’, ‘혈액검사, ‘수술’, ‘전 절제’, ‘주사’, ‘약’ 등이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진단방법으로 검사를 받으며 암일지 아닐

지 불안해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고,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

으면서 힘들어하는 표현 또한 많았다.

“선 항암 8회 양쪽부분절제 수술. 지금은 방사 12회째 하고 

있고 허셉틴 주사와 타목 먹고 있네요. 항암후유증인지 방사 

부작용인지.. 타목 때문인 건지...(중략) 항암 하면서도 직장생

활하고 수술 후 3주 만에 복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하

루하루 너무 힘들어요. 피곤함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어요. 매일 매일 오가는 방사 때문일까요? 아침 일찍 방사하

고 출근했다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온몸의 세포

가 하루하루 죽어가는 느낌 딱 그런 느낌이예요.”

“항암 12차 진행 중입니다. 수술전이고요. 여차여차해서 28

일날 검사 받기로 했습니다. 검사 받고나서 일주일 뒤에 그 결

과 가지고 결론 내보자고 했고요. 내시경부터 시작해서 CT찍

고 싹 검사 한번 해보고 나서 항암 할지 수술할지 결정할라고

요. 고민이 많습니다.”

Table 1. Selected Key Words for Analysis through Posts

Rank Keyword n Triangle betweenness centrality (Normalized) % of 1,278

1 Operation 102 0.78974 7.98%

2 Radioactive isotope therapy 75 0.29577 5.87%

3 Work 45 0.87972 3.52%

4 Treatment 44 0.72726 3.44%

5 Iodine therapy 30 0.04249 2.35%

6 Company 29 0.69408 2.27%

7 Examination 28 0.5008 2.19%

8 Getting off work 28 0.28266 2.19%

9 Professor 27 0.31523 2.11%

10 Sick leave 27 0.54813 2.11%

11 Workplace 27 0.70204 2.11%

12 Medical records 24 0.29334 1.88%

13 Thyroid cancer 24 0.40332 1.88%

14 Cancer 19 0.82156 1.49%

15 Hospitalization 18 0.32061 1.41%

16 Fatigue 18 0.07377 1.41%

17 Hospital 17 0.61456 1.33%

18 Low iodine diet 16 0.09824 1.25%

19 Leave absence 16 0.45156 1.25%

20 Body 16 0.55593 1.25%

21 Leave of absence 15 0.01939 1.17%

22 Health 15 0.49496 1.17%

23 Thyrogen 15 0.05893 1.17%

24 Fine needle aspiration 15 0.05855 1.17%

25 Task 14 0.46186 1.10%

26 Concern 14 0.54533 1.10%

27 Leave 13 0.2273 1.02%

28 Co-worker 12 0.26312 0.94%

29 Application 11 0.17731 0.86%

30 Situation 11 0.38514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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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2는 ‘암 진단 후 직업 상태의 변화’로, 암 환자들이 암 진단 

후 기존 하던 일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휴직’, ‘사

직’, ‘복직’, ‘직업변경’, ‘구직’ 등의 키워드가 관련되어 있으며 어떤 과

정으로 진행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치료 끝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남은 육아휴직 병가휴직 

다 사용하고 올해 3월 퇴사하고 머리카락도 많이 길고 항암부

작용도 사라지니 슬슬 일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해요. 회사 다닐 

때는 회사 가기 싫었는데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해

요.”

“병가는 한달 밖에 안되어 대략 45일 사용 가능한데 추후에

는 퇴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몸 상태 봐서 재입사 하면 되지

만..배려해주시는 회사 동료들에게 너무 감사하네요.”

“어떤 결정이 좋을지 몰라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이번 주

에 해결을 봐야 하는데 솔직히 서운한 마음에 감정이 상해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만둘 수는 없고 회사처럼 병

가를 내서 쉬면 좋은데 개인사업이라 그러지도 못하고 억울

해요.”

그룹 3은 ‘직장 관련 걱정’으로 ‘조언’, ‘결정’, ‘직장복귀’, ‘개인적 문

제’, ‘고용’ 등의 키워드를 통해 직장을 유지할지, 쉬어야 할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언을 원하는 것으로 보였다. 주로 담당

의사인 ‘교수님’과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주로 ‘동료’, ‘선배님(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미 자신과 비슷한 경험

Table 2. Selected Key Words for Analysis through Responses

Rank Keyword n Triangle betweenness centrality (normalized) % of 1,125

1 Operation 127 0.77415 11.29%

2 Thought 46 0.72216 4.09%

3 Work 43 0.88426 3.82%

4 Radioactive isotope therapy 35 0.01075 3.11%

5 Exercise 29 0.39783 2.58%

6 Treatment 28 0.48669 2.49%

7 Gratitude 28 0.28659 2.49%

8 Hospitalization 27 0.29084 2.40%

9 Time 26 0.55606 2.31%

10 Go to the office 24 0.41445 2.13%

11 Worry 24 0.45994 2.13%

12 Cancer 24 0.56893 2.13%

13 Health 21 0.42957 1.87%

14 Workplace 21 0.51519 1.87%

15 Human 20 0.48219 1.78%

16 Sick leave 19 0.40645 1.69%

17 Company 18 0.53556 1.60%

18 Discharge 18 0.33233 1.60%

19 Body 18 0.51706 1.60%

20 Cheers! 16 0.24109 1.42%

21 Mind 15 0.46682 1.33%

22 Professor 13 0.1836 1.16%

23 Live 13 0.46782 1.16%

24 Fatigue recovery 12 0.00087 1.07%

25 Iodine 11 0.09886 0.98%

26 Thyroid cancer 11 0.09824 0.98%

27 Recovery 11 0.38995 0.98%

28 Maternity leave 11 0.05287 0.98%

29 Low extremity 11 0.56843 0.98%

30 Family 11 0.27797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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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Keywords grouping results in the posts.

Fig. 2. Keywords grouping results in th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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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사람을 지칭하는 키워드)’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는 업무

복귀, 근무에 대한 조언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채용이 결정되는데..아직은 제가 

중증 환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건지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수술할 때 이 부분이 정말 

너무 걱정되어 담당 교수님과 이야기 하였을 때는 갑상선 암

으로 입사가 취소가 된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말하셨지

만 막상 눈앞에 닥쳐보니 너무 걱정이 되네요.”

“오늘 컨디션이 많이 좋아져서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상

담을 하러 갔어요. 결론은 퇴직사유가 질병으로 되어있어서 

질병은 개인사유에 포함되기 때문에 안되고..(후략).”

그룹 4는 ‘암 치료 병행 중 일과 삶의 균형’으로, ‘직장생활’, ‘출장’, 

‘외근’, ‘출퇴근’, ‘직장 맘’ 등 치료를 병행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내

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특히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었고 ‘먹는 것’, ‘운동’, ‘식사’, ‘음

식’, ‘도시락’ 등의 키워드가 연관되어 있었다.

“막상 돌아가려니 좀 심란도 하고 건강, 가정, 회사 밸런스 맞

춰가며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부딪쳐 보렵니다. 도시

락 싸고 다녀야 할 듯싶어서 미리 한번 싸보기도 하고, 먹어보

고. 앞으로 좀 더 부지런 해야겠더라 구요.”

“1년 휴직기간이 끝나서 다음주 복귀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

니다. 몸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구요. 문제는 저희 회사의 업

무 스타일입니다. 8시까지 출근 및 22시 이후 퇴근 토요일 근

무 및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철야 업무도 합니다. 더욱이 회식 

시 폭탄주와 함께 엄청난 흡연률도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회

사에서 편의를 봐준다고 합니다. 출장 업무가 적은 관리 업무

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집에서 회사까지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 소요되니 집에서 6시30분 전 출발 해야 하네요..(중략) 

도시락 점심 저녁 및 간식도 싸 갖고 다녀야 할 것 같구요.”

댓글은 본문 글과 유사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다만 본문 글에 대

한 공유와 응대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본문 글과 같이 세분화하여 

그룹을 나누지 않았으며 총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그룹 1은 

‘직장생활과 치료 병행 어려움에 대한 공감’, 그룹 2는 ‘직장 관련 고

민의 공감’으로 명명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댓글이 본문 글과의 차

이점은 ‘파이팅’, ‘으싸으싸’, ‘힘내요’, ‘위로’, ‘치유’, ‘위안’ 등 서로를 응

원하거나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격려하는 글들이 많았다.

그룹 1은 ‘외래’, ‘수술’, ‘방사선’, ‘입원’, ‘퇴원’ 등과 함께 ‘불안’, ‘전이’, 

‘피로’, ‘적응’ 등이 함께 도출되면서 다양한 치료와 병원생활을 하며 

직장생활 병행에 따른 불편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많았으나, 자

신의 경험을 토로하면서 다른 환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는 글이 많았다.

“저는 전 절제 수술하고 5일만에 출근했어요. 까다로운 직

장이라 더 쉬겠다는 말도 못했고 나중에 외래 다닐 때 휴가를 

내야 하니까 그거 생각해서 눈치껏 빨리 출근했습니다. 원래 

몸이 피곤해서 그런지 수술 후라도 뭐 특별히 피곤한 건 없었

구요. 이기려고 생각하니 그것도 견딜만해요.”

“수술날짜 기다리는 거 그게 가장 피곤하고 힘들었던 거 같

아요. 막상 수술날이 되면 그냥 덤덤하였고 수술하고 나면 아

주 잠시 동안만 수술 부위가 아프고요. 저는 수술하고 그날 저

녁도 한 그릇 다 먹고 병원 돌아다녔답니다. 저도 겁나 예민한 

성격인데 다 지나가더라고요. 다 잘될 거예요. 파이팅 입니다. 

으쌰으쌰!”

“이렇게 많이 위로 해주실 줄 몰랐는데 정말 힘 나고 든든

하고 감사해요. 얼굴도 모르는 분들께 위안받는 기분도 괜찮

네요.”

그룹 2는 ‘일’, ‘직장’, ‘고민’, ‘잡생각’, ‘건강관리’, ‘힘들다’, ‘걱정’ 등을 

통해 암 진단 후 직장생활을 하며 나타나는 고민들과 관련된 경험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도 그룹 1과 같이 ‘기운’, ‘파이팅’, ‘응원’, 

‘긍정’ 등 응원하는 단어들이 함께 도출되고 있었으며, ‘가족’, ‘의료

진’, ‘주변사람’ 등과 직장 관련 어려움을 나누고 있었다. 또한 ‘운동’, 

‘체중감량’, ‘도시락’ 등 직장생활과 병행하면서 쉽게 하지 못하고 고

민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본문 글과 비슷하게 도출되었다.

“저는 대장암 수술 후 약 8개월간의 항암을 회사 다니면서 

했습니다. 항암 주사는 거의 금요일 휴가 내고 맞았고 토, 일요

일은 집에서 쉬었습니다. 물론 힘들었고 휴가도 자주 냈고 회

사의 배려가 있었지만 항암 기간 중 시간 잘 가고 잡생각 하지

않고 우울해지지 않고 몸을 적당히 움직이며 규칙적인 생활

을 할 수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좋았습니다.”

“걷는 운동도 너무 오래하면 체중이 빠지기 때문에...힘들지 

않는 범위 내로 걷고 주로 집에서 체조나 헬스운동기구를 통

해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하면 몸에 힘도 생기고 체중도 늘

일 수 있는듯해요. 한꺼번에 급히 체중을 늘여야 하는 마음은 

접고. 근육도 생기게 하고 힘을 길러서 기력이 약해지지 않도

록 유지하면서 식사도 자주하면서 체중을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여가시면 좋을 거 같아요. 힘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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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최근 국내 많은 암 환자들이 가입하여 활발하게 자신

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의 본

문 글과 댓글을 통해 그들이 암 진단 후 어떤 직장 관련 경험을 하

였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키워드 분석 결과 본문 글과 댓글에서 ‘operation’, ‘treatment’, ‘ex-

amination’ 등과 함께 더불어 ‘work’, ‘workplace’, ‘company’ 등이 도출

되었으며, 이렇게 직장과 치료 관련 키워드들이 여러 노드들 사이

를 매개하고 있는 것이 많았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서 많은 

직장인 암 환자들은 암 진단 후 직장생활과 치료를 병행하는데 많

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10여년전 시행된 국내연구에서 암 

진단 후 절반정도가 완전히 일을 그만두었다고 복귀 또한 이들 중 

30% 가량으로 매우 낮았다고 하며,16) 그 이후 추가로 암 환자의 직

장 관련 상황에 대한 변화를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직장인 암 환자들이 직장과 치료를 완전

히 분리하여 생각하기보다 일과 치료를 병행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 속에서 삶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 관련 정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고 또 직장생활과 치료의 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17) 캐나다,18) 호주19) 등 많은 선진국의 경

우 암 진단 시, 치료 중, 치료가 종료된 후 환자 자신의 상태, 원래 하

던 일에 대한 평가, 복귀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굉장히 자

세하게 교육자료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한 자료들이 온라인에서도 

제시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한 암 환자뿐만 아니라 암 환자를 돌보는 사람, 회사의 고용주, 인사

과 직원, 동료 등 암 환자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도 이들이 일과 치

료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며,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무엇을 고려

해야 하는지 제시해 주고 있다. 무엇보다 암 환자가 직장복귀를 할 

때는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업무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료진을 비롯한 건강 관련 전문가들, 더 나아가 

동료, 고용주, 보험회사까지 암 치료 종료 시점 이후에도 오랫동안 

많은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20) 국내에

서도 아직 직장인 암 환자들에 대한 직장복귀의 경험에 대한 연구

가 많지 않지만, 환자들의 경험과 함께 주변인들에 대한 이해와 도

움 방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며 다양한 사람들이 직장복귀

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도록 교육 제공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많은 암 환자들은 주로 병원에서 담당의사인 ‘교수님

(professor)’과 상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의료인들

은 거의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외에서는 특히 암 치

료 후 재활을 거쳐 직장복귀를 돕는 직업 전문의(occupational phy-

sician)가 있어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지속성 있는 치

료를 가능하게 해주며,21) 직업 전문의,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종

양전문간호사 등이 함께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암 환자들의 효

과적인 직장복귀를 돕고 있는 상태이다.22) 본 연구의 네트워크 분

석에서는 ‘물리치료사’, ‘영양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지

만, 암 환자를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많은 교육을 시행하는 ‘간호사’

의 키워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것은 본 연구자료와 연구방법에 

대한 편향(bias)으로 보여지는 부분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암 환

자들이 간호사와 직장복귀와 관련하여 상담하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단편적인 부분으로서도 생각

할 수 있겠다. 국내에서는 암 환자의 직장복귀의 중요성에 대한 연

구나 정보가 국외에 비해 매우 적고, 교육에 대한 기회도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간호사들 역시 이에 대해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국외에서는 이미 간호사나 종양전문간호사들이 주체가 

되어 다학제팀 속에서 상담 및 지지, 교육, 직장복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암 환자 직장복귀 프로그램까지 수행하는 경우도 많

다.23,24) 더 많은 국내 간호사들이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논할 때, 직장

복귀 또한 고려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시야가 필요할 것이다. 

암 진단 후 일하는 암 환자들이 흔히 휴직, 복직, 사직 정도의 단

순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짐작 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직장인 암 환자들이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질병을 

통한 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이후 구직을 위한 활동과 이직까지

도 가는 경우가 있었고,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으로 들어가거나 치

료가 더 길어지면 병휴직으로, 혹은 복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가 많아 자유롭게 일

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의외로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거

나, 섣불리 그만두지 못하고 사업을 위해 해외출장이나 평상시 밀려

드는 업무로 많이 피로하다는 표현도 많았다. 따라서 직장인 암 환

자를 위해서는 휴복직 정도로 단순한 직장상태의 변화가 아닌, 다

양한 직장과 직업에 맞는 변화 경로확인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각

각의 사례에 맞게 직장복귀에 대한 실제 요구도를 확인하는 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는 직장인 암 환자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

로 직장복귀를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며, 복귀를 하더라도 쉽게 

그만두지 않도록 누구나가 힘이 되어주고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

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일을 쉬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암 환자들

의 경우 치료에 지치지 않도록 병원과 직장에서 모니터하는 것이 필

요하며, 일을 그만두고 다시 이직이나 재취업 하고자 하는 암 환자

들을 위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당수인 71.8%가 암 

환자는 사회에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23.5%가 암 환

자와 일하는 것을 꺼린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25) 암 환자들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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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회적 낙인 또한 기존의 직업을 유지하거나, 다시 일을 시작

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 따라서 자신의 암 경험에 대해 다른 사람에

게 말하기 어려워함에 따라 사회적 지지 역시 받기 힘들어지지만,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은 자신의 직장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고민을 부담없이 이야기하고 서로 공감하며 조언하는 것으로 보인

다.9) 하지만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게시글들을 확인해보면, 대부

분 환자, 보호자들이 나누는 비 전문 내용들이 많고 경험에서 나오

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직장복귀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 또한 국내에 직장복귀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가 거의 없

는 상태임을 볼 때 정확한 의료, 직장, 법률 관련 지식 및 정보를 제

공해 줄 수 있는 의료진과 전문직 담당자들의 검증된 데이터베이

스 구축 및 전문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환자로서, 직장인

으로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한 지지체계 확보와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직장인 암 환자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

는 유방암 환자의 경험 파악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

로 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물론 본 연구에서도 유방암 환자의 직장 관련 경험이 포함이 되지

만, 최근 생존율이 낮아 직장복귀가 어려울 것이라 흔히 인식되는 

폐암, ‘착한 암’으로 알려져 오히려 다른 암종보다 직장생활이 쉬울 

것이라 생각되는 갑상선암, 그 밖에 위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종을 

가진 직장인 암 환자들의 경험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장점이다.

본 연구가 국내 일개 포털 사이트의 소수 암 환자 온라인 커뮤니

티 분석을 통해 모든 직장인 암 환자의 경험과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제한점이다. 이것은 온라인을 통한 연구의 대

표적 취약점인 대표성 확보 및 표본추출의 한계, 자기선택으로 인

한 자의성의 개입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26) 뿐만 아니라 정보통

신기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발생되는 접근성, 프라이버시, 정

보보호, 윤리 등 기존 전통적인 연구방법과는 다른 사항들을27)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여 진행을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게시

글의 특성상 접근이 용이한 계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비교적 젊은 사람들에게 발병이 높은 갑상선암과 관련한 

키워드 관련 순위가 높은 것이 Table 1과 2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

서 향후 온라인 커뮤니티 글로 연구를 시행하는 연구자들은 온라

인에서의 자료수집방법이 접근이 쉬운 특정계층, 이에 따른 젊은 

연령대 많은 암종이 다수라는 제한 점을 감안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필요성에서 본 연구의 저자들은 다양한 암종 환자들의 

직장 관련 경험을 암 종별로 풍부하게 확인하고, 주로 어떤 의사소

통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적인 특이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였다. 하지만 기존 수많은 국외연구들과 

같이 우리나라 암 환자들도 암종,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직

장복귀를 걱정하고, 힘들어하며 치료와 병행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힘들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누구에게 쉽게 자신의 상

태를 잘 말하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과 암 환자들이 가지

고 있는 스티그마로 인해 잘 파악할 수 없는 자신의 암 경험이나 직

장경험을 질적 연구에서는 일부 얻을 수 있으나, 본 연구방법을 통

해 다양한 경험들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는 것 또한 본 연구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

결 론

본 연구는 다수의 암 환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

글을 통하여 암 진단 후 직장복귀와 관련된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

고자 하였다. 많은 환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중 암 환자 온라인 커뮤니티의 본문 글과 댓글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직장인 암 환자들이 암 진단 후 치료와 직장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지만 정작 이러한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힘들어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직장

인 암 환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고, 다양한 암종 환자

의 직장복귀 경험에 대해 알려진 것이 적을 뿐 더러, 교육자료 및 정

보 또한 충분히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 환자들은 암 

진단 후 일에 대한 고민이 있어도 환경의 제약과 자원의 부족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암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들이 암 

환자의 삶의 질에서 더 나아가 왜 직장복귀가 중요한지에 대해 생

각할 수 있어야 하고, 암 환자들이 직장과 관련된 고민과 상담을 요

청했을 때 지지해 줄 수 있는 체계와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

가 직장복귀의 어려움 파악과 관련된 많은 연구 수행을 통해 임상

에서 실질적으로 직장인 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자

료 및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또한 요구된다.

비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암 환자들의 직장 관련 경험을 파

악하였으나, 네트워크 분석의 특성상 저 빈도의 키워드는 배제되

는 경우가 있으므로 직장생활 경험에 대해 논의 되어질 수 있는 중

요한 주제로서의 키워드가 누락되었을 수 있다. 또한 그루핑 과정

에서 본 연구자들의 직관이 포함되므로 누가 분류하느냐에 따라 

분석의 단위가 세분화 될 수도 있고 보다 체계화가 될 수도 있을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많은 데이터로 암 환자의 경험을 확인

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사용한 양적 연구와 더불어, 각 암종 환자의 

세세한 경험을 확인하고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암 환자의 직장 관련 경험 파악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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